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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유, 32.7달러로 3년간 최고
석유공사, 중동정세 불안에 공급차질 우려 확산 … 추가상승 없을 듯

중동산 Dubai유 가격이 3년5개월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27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39달러 상승한 배럴당 32.73

달러를 기록했으며, 북해산 Brent는 34.42달러로 0.60달러 올랐다. 

최근의 국제유가 현물가는 Dubai유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유가바스켓을 도입했던 2000년 11월13일 

32.95달러 이후, Brent유는 2000년 11월15일 34.50달러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전날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냈던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0.58달러 오른 37.49달러에 장을 마쳐 37달

러대에 재진입했다.

선물시장에서도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져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6월물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

의 Brent유가 각각 0.56달러, 0.70달러 상승한 배럴당 37.53달러, 34.2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라크 저항세력과 미군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리아 다마스쿠스

에서 테러가 발생해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또 Yusgiantoro OPEC 의장의 목표유가 상향조정 검토발언과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전년동기대비 2% 가량 

낮아 하절기 공급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석유공사는 “중동의 정정불안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제유가의 강세가 예상되나 

현재 국제유가가 워낙 높은 수준이어서 큰 폭의 추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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